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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16일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2차 점검
- 숙박‧교통‧주차‧안전 등 인프라 포함 기업전시관 돌며 꼼꼼히 살펴

- 프로그램 운영 사전점검 및 운영상황실 방문해 빈틈없는 준비 당부

 -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해 격려…봉사자들 “성공 개최 돕겠다” 다짐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(10.22~24.)를 

일주일 앞둔 10월16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

대회장을 찾아 현장 재점검을 진행했다.

  ㅇ 이 청장은 이날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호텔의 시설 현황을 먼저 

살펴본 후 대회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

삼성문화회관, 진수당, 대운동장, 실내체육관 등을 차례로 돌아봤다.

  ㅇ 특히 대회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에서는 전시관 운영에 

필요한 전력, 공조, 소방 등 인프라와 안전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. 

□ 9월에 이은 2차 현장 점검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

기하기 위해 실시됐다. 

   ㅇ 이 청장은“대회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라북도, 전주시 등 공동 

주관기관과 함께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□ 이 청장은 앞서 전날 전북대 진수당에서 문을 연 관계기관 합동 

상황실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.



   ㅇ 상황실은 대회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대회의 컨트롤타워로서 

시설·인프라, 교통·주차,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전반을 

관리할 계획이다. 

□ 한편, 이날 오후에는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,

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, 우범기 전주시장, 고영호 자원봉사센터 

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

발대식도 개최됐다.

   ㅇ 이 청장은 발대식 격려사에서 “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

환대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”이

라며 “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”고 당부했다.

   ㅇ 이에 공식 행사, 기업전시, 수출 상담, 수송지원, 운영지원 등 11개 

분야에서 활동할 1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“대회 성공을 위해 

적극 돕겠다”는 각오를 펼쳐 보였다.

□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

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,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

글로벌 행사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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